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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43-44)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당신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 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와중에 사도들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신들 두 사람을 영예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십사고 
청하자(마르 10,37 참조), 다른 열 제자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냈던 것 입니다. 
그 집단, 곧 사도단使徒團이 분열된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지니시고, 그들 모두를 당신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복음 선포에 
담긴, 당혹스럽고도 새로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코 복음의 이 구절에서는, ‘섬기는 사람, 종’의 이미지가 점점 더 부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집단에 한정하여 봉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이를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사도들조차 권위와 통치에 대한 인간적 의미에 큰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러한 생각을 부지불식중에 따라가곤 합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대사조時代思潮를 
거슬러 가는 제안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비결이 아닐까요? 
“복음의 여러 단어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봉사하다’입니다. 이 낱말은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도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온통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서로 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한 셈입니다. 봉사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교 정신이기에, 그것만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불꽃이 타오르듯 
큰 불길로 번지기 마련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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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달 
생활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마르 10,46-5 참조)에 나오는 ‘바르티매오’라는 시각 
장애인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가 지닌 좁은 틀과 
형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사고의 지평들과 ‘새 하늘, 새 땅’(2베드 3,13 참조)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관상觀想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종종 우리의 시민 사회 공동체들은 - 그리고 때로는 종교 
공동체들도 - 봉사의 대상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한정하곤 



합니다.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요한 13,4 참조)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범을 통해, 이러한 경직성을 거슬러가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예수님의 모범을 닮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곧 누군가 그 어떤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하에 
있든지, 우리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발도파-감리교 연합 교회 Unione delle Chiese Metodiste e Valdesi』[  프랑스 
리옹에서 12세기 후반 피터 왈도Peter Waldo(1140-1218)에 의해 시작된 ‘발도파’ 
복음 교회와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하여 시작된 감리 교회 the 
Methodist Evangelical Church가 1975년 이탈리아에서 합쳐져서 태어난 교회 연합체. 
피터 왈도는 페트뤼스 발데스Petrus Valdes, 혹은 피에르 보데Pierre Vaudes, 피에르 
드 보Pierre de Vaux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_옮긴이 주]의 조반니 안치아니 
Giovanni Anziani 목사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우리가 많은 이들의 종이신 
주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다시 품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곧 세상의 그 온갖 모순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화와 정의의 일꾼이 되고 민족들 간의 화해를 위해 다리를 놓는 
이들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작가이자 기자이며 정치가였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던 이지노 조르다니Igino Giordani는 이탈리아가 독재 정치 시대였던 당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정치란, 
그리스도교적으로 엄숙히 말하자면, 여종이니 여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정치를 악용하여 지배하려거나, 독재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의 
기능이 있고, 정치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곧 정치는 사회적 봉사가 되어야 하고, 
실천하는 애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에 대한 가장 으뜸가는 애덕의 
형태입니다.”[  P. 마촐라Mazzola 엮음, 『이지노 조르다니의 진주들Perle di Igino 
Giordani』, 에파타Effata 출판사, 토리노Torino 2019년, 이태리어 원본 112쪽.] 
예수님은 이러한 조르다니의 삶의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식적이고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곧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고, 그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며,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과 학교 또는 신앙 공동체 등 
여러 환경에서, 크고 작은 책임과 권위가 따르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예로운 자리들’을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봉사하는 데 활용합시다. 이로써 정의로운 
인간관계, 서로 연대할 줄 아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레티치아 마그리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생활말씀」 편집 위원 

1. 끼아라루빅, ‘봉사한다는 것’, 이탈리아 가톨릭 격주간지 『치타누오바Citta Nuova』에 게재, XVII, 제12호, 1973년, 이태리어 

원본 13쪽. 

2. 프랑스 리옹에서 12세기 후반 피터 왈도 Peter Waldo(1140-1218)에 의해 시작된 ‘발도파’ 복음 교회와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 John Wesley에 의하여 시작된 감리 교회 the Methodist Evangelical Church가 1975년 이탈리아에서 합쳐져서 태어난 교회 

연합체. 피터 왈도는 페트뤼스 발데스 Petrus Valdes, 혹은 피에르 보데 Pierre Vaudes, 피에르 드 보 Pierre de Vaux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_옮긴이 주 

3.  P. 마촐라Mazzola 엮음, 『이지노 조르다니의 진주들 Perle di Igino Giordani』, 에파타 Effata 출판사, 토리노 Torino 2019년, 

이태리어 원본 112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colare contacts in Japan E-mail: tokyofocfem@gmail.com   
www.focolare.org/japan   東京：03-3330-5619/03-5370-6424  

長崎：095-849-3812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도서출판벽난로 인터넷서점 http://www.focobooks.com 
서울 본부：여 (04607) 서울 중구 다산로 21 길 27-9(신당동)/전화 02-2232-2460    
서울 본부：남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9(서교동)/전화 02-332-1010       

http://www.focolare.org/japan
http://www.focobooks.com/

